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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결사운동의 본거지
백련사

한지방유형문화재 제136호인 백련사는 만덕산이란 산 이름을 따서 ‘만덕사’라 하였으나 현재는 ‘백련사’로 부르고 있다.

백련사는 신라 말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1211년에 원묘국사 요세에 의해 중창되었다. 특히 귀족불교에 대한 반발로 서민불교운동이 한창이던

1232년에 보현도량을 개설하고

1236년에 백련결사문을 발표하여 '백련결사운동'을 주창함으로써 백련사가 전국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후기에는 8대사를 배출하여 전국에서 명실공히 으뜸가는 명찰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조선후기에는 몇차례의 중수가 이루어졌으며, 현

재는 대웅전, 응진당, 명부전, 칠성각 등의 건물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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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련사 사적비(보물 제1396호)

조선 숙종 7년(1681) 5월에 세운 것으로 비

문은 백련사의 중수, 원묘국사의 행적과 백련

결사에 관한 내용 등이며 뒷면에는 이 비의 건

립에 참여한 72명의 승려명과 인명이 음각되

어 있다.

강진 백련사 원구형 부도

백련사 내에 있는 부도 중 연대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나 탑신이나 기단부에 당호 또

는 기타 명문이 없어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수 없다. 탑신은 원구형이며 탑신 당산쪽 사

방으로 연꽃무늬의 연주문띠를 장식하고 있

는데 이것은 매우 특이한 기법이다.

백련사 대웅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36호)

대웅전은 조선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

는데 내부에는 모조 삼존불이 봉안되어 있다.

건물은 정면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으로 앞

면 2개의 주두에 용두를 장식하여 단청과 함

께 전체적으로 화려한 느낌을 주는 다포식 건

물이다.

관람시간 : 09 : 00 ~ 18: 00

휴관일 : 연중무휴

입장료 : 무료

홈페이지 바로가기

천연기념물 제151호 동백나무군락

백련사 주변 5.2ha면적에 동백나무를 위주로 7,000여 그루의 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동백나무와 함께 비자나무, 후박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나무 아래에는 차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특히 3,4월경 붉은 동백꽃이 만개한 후 바닥에 떨어

진 풍경이 장관을 이룬다.

(http://www.gangjin.go.kr)

http://www.baekryunsa.net/


C O P YR IG HT ⓒ G ANG JIN G UN. ALL R IG HT

R ES ER VED.

(http://www.gangjin.go.kr)




	목차
	백련사
	백년결사운동의 본거지 백련사
	천연기념물 제151호 동백나무군락


